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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는 천도교의 교양교육의 역 사적 사실과 부산예술문화대학의 교 양교육 과정 , 그

리고 천도교의 입장 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시론적 과제를 살펴보았다 . 천

도교 의 경우 아직 종단내의 대학이 없기 때 문에 연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 다 .

그러나 1930년대의 자수대학강의 는 천도교의 인내천주의와 사상을 사 회화 민중화하

여 빈궁과 무지를 해결 하려는 최초의 통신 대학의 성격을 가 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고 , 부산예 술문화대학은 천도교 재단은 아니지 만 , 인내천 정신을 바탕으로 한 , 천 도교

적 이념으로 설립된 대학으로서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과 동학사 상을 통한 천도교

의 이해와 민족문화 의 이해 , 나아가 현 사회의 위기를 극 복하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 .

핵심주제어 : 천도교 , 자수대학 강의 , 인내천 , 동학 , 청년당

《Abstract》

A S tu dy on A n E s s ay on Cu ltu ral E du c at ion in

c o lle g e s - in re lat ion t o Ch on do g y o (天道敎 ) -

S un g , Ju - H y e on

T his w rit e look ed for his t or ical r ea lity of cultur al educat ion in Ch on dogy o(天道敎 ),

cu ltur al educat ion curr icu lum in Bu s an A rt s an d Cultur e Colleg e (釜山藝術文 化大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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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d pr oblem s of r elig iou s educat ion as cultur e educ at ion in a v iew point of

Ch on dogy o( 天道敎 ). T his es s ay h a s lim it at ion b ecau s e Ch on dogy o(天道敎 ) doesn ' t

h a v e it s ow n colleg e .

But S elf- s tu dy c olleg e lectur es (自修大學講義 ) of 1930 ' s h av e a m ean in g in aspect

of th e fir s t corr es pon den ce cour s e of colleg e educat ion th at t r ies t o s olv e pov erty an d

ign or ance by s ocializin g ` Inn aech on (人乃天 ) ' of Ch on dogy o (天道敎 ). Bu s an A rt s an d

Cultur e Colleg e (釜山藝術文化大學 ) is n ot a foun dat ion of Ch o n dogy o (天道敎 ), but it

is foun ded on th e ba sis of Ch on dogy o(天道敎 ). S o th is c olleg e pur s u es hum anity

educat ion thr ou gh r elig iou s educat ion , an d it t each es Ch on dogy o (天 道敎 ) an d

t r adit ion al cult ur e thr ou gh th e idea of Don gh ak (東學 ). F ur th er m or e , it is t ry in g t o

pr epar in g for an alt ern at iv e t o ov ercom e t h e cr is is of m odern s ociety .

K ey w or ds : Ch on dogy o, S elf - s tu dy colleg e lec tur es , Inn aech on , Don gh ak ,

Y outh - P ar ty

I. 문제의 제기

사실 종교와 대학의 교양교육이란 주제의 원고 청탁에 관하여 논의할 당시 이 글을

어떻게 전개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다. 천도교의 경우 기독교나 불

교, 천주교와는 달리 종단에서 운영하는 대학과정의 교육기관이 없는 현실적 한계에서

이를 다룬다는 것은 소위 연목구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에서 '천도교 교육' 또는 천도교적 교육을 교양필수 교과로 이수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천도교의 경우 대학과정의 교육을 시작한 것은 1909년

사범강습소를 설치 운영한 것이 처음이다. 사범강습소의 수업기한은 1년으로 敎書 內

外國地誌 內外國歷史 算術 法學通論 經濟學 物理學 作文 體操 등을 교수하였

다.1) 그 후 1922년 문화적으로 개화, 참신하고 향상된 일반인의 교화를 담당할 교역자

를 양성하기 위하여 宗學院 설립, 교육과정으로 本科 豫科 速成科 3과를 두었다. 각

과의 정원은 60명으로 본과의 수업기간은 2년, 예과와 속성과는 1년이었다. 교과목은

예과의 경우 교리 교회사 철학개론 국어 영어 한어 수학 지리 역사 음악 등

1 조기주, 『天道敎宗令集』,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1983,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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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속성과는 교리 교회사 종교철학 종교사 철학 심리학 논리학 윤리학 사

회학 생물학 음악 등이었다.2) 당시 종학원의 교과는 교역자로서의 소양을 쌓는데 필

요한 교양과정의 교육으로 볼 수 있다.

이어 대학과정의 교양교육은 1933년 천도교청년당에서 전개한 自修大學講義로 이어

졌다. 이 자수대학강의는 대학 수준의 국문 대학교재로서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서 고등

교육의 기회가 박탈된 한국인에게 고등교육의 대중적 열망과 대학교육에의 민족적 염

원을 잘 대변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3)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육과정의 강의록이

었던 자수대학강의는 1933년 7월부터 월간으로 총 13권을 내고 중단되었다. 그 후 천도

교의 대학 또는 대학과정의 교양교육이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해방 후 천도교단측에

서는 대학 설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현재 다만

천도교 이념으로 설립된 부산예술문화대학이 유일하게 천도교적인 교양교육을 담당하

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실제 대학 강의실에서 천도교를 어떻게 , 무엇

을 교수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검토한 바가 없다.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교단에서 운영하

는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이 일차적으로 원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천도교의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주요한 문제로 제기

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본고에서 시도하려는 교육의 내용과 교수방법을 교양교육의

준거로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천도교 교육의 현실을

검토해보고 천도교 교양 교육의 방향 및 종교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시론적으로 검토

해 보고자 한 것임을 먼저 밝혀둔다. 교양교육 내용의 선정은 항상 교단과의 기술적인

연계를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갖도록 하였으며, 방법의 경우 강의법이 갖는 장점

을 보존하면서 교육학에서 응용되고 있는 학습방법상의 이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운 한계를 인정하고 자수대학강의와 부산예술문화

대학의 천도교와 관련된 교양교육을 살펴보고 차원에서 교육내용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리 밝혀두고 싶은 것은 교육학과 관련없는 필자의 연구가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검증을 할 수 없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2 「公函 第一號」, 《천도교회월보》통권139호, 1922. 3, 108쪽 ;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의 문

화운동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134쪽.
3 申一澈, 「解題, 自修大學講義의 意義와 內容에 대하여」, 『自修大學講義』, (서울: 경인문화

사,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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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육현장-자수대학강의와 부산예술문화대학의 사례분석

1. 자수대학강의

일제하 대학과정의 교육기관을 유지하지 못한 천도교에서는 1930년대 들어 천도교청

년당을 통한 黨學운동을 전개하면서 대학과정의 통신교육을 시도하였다. 3.1운동 이후

신문화운동4)을 전개하던 천도교청년당(이하 청년당)은 1933년 4월 4일 제7차 전당대회

에서 당세확장 3개년 계획을 설정하였다. 이 계획 중 실천방안의 하나로 당자학(黨自

學)을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요항을 마련하였다.

1. 本黨은 人乃天主義의 文化樹立을 爲하야 此에 需應할 專門家를 養成할 目的으로써

黨自學을 設함.

2. 黨自學의 科目은 宗敎 哲學 政經 社會 藝術 及 體育의 六部로 함.

3. 黨自學의 年限은 三個年으로 함.

4. 黨自學員 資格은 黨員中으로서 中等程度의 學力과 自學을 堪耐할 決心이 有한 者에

限함.

5. 黨自學志望은 一人一科에 限함.

6. 黨自學 志望者는 所定樣式에 依한 志望書를 該地方黨部를 經由提出하야 黨本部의

許可를 要함.

7. 黨自學 敎材는 黨機關紙 其他 通信으로써 提示함.

8. 黨自學 講師는 黨本部에서 指定함.

9. 黨本部는 黨自學에 對한 年中 一次試驗을 行하며 所定年限을 修了한 者에게는 修了

證書를 授與함.

10. 各黨部는 黨自學員의 便宜를 爲하야 自學에 必要한 圖書를 備置할 責任을 有함.5)

당시 청년당은 일제하의 사회적 결함에 대해 첫째로는 인간 삶의 기본인 의식주의

빈궁와 둘째로는 기술지식의 습득의 결핍으로 보았다.6) 이러한 빈궁과 무지를 해결하

는 것이 현대 인간의 큰 사명이요 임무라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한단 한

4 신문화운동에 관하여는 조기간,『天道敎靑年黨小史』, (천도교중앙종리원, 1935)를 참조할 것.
5《黨聲》제21호, 1933년 5월 1일, 3면.
6《黨聲》제23호, 1933년 7월 1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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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앞선 인내천주의와 사상을 사회화 민중화시키며 문화 생활화시키는 것을 당면과제

로 제기하였다. 이에 청년당은 다음과 같이 자수대학강의 간행 목적을 밝히고 있다.

후천개벽 완성은 결국 인내천주의의 새문화가 보급됨에 잇고 그러함에는 만저 인내천

주의에 독특한 새문화를 수립함에 잇고 그리하자면 만저 사상적으로 현대에서 한단 한

층으로 압선 인내천사상을 깁히 붓잡은 지식층의 청년들로 하여금 각히 전문적 학술을

가지게 하랴는 것이 대내한 목적이오 대외하야는 중등 정도의 학과를 마츠고 학비 관

게로 전문이나 대학을 못하는 유위의 청년들로 하여금 집에서나 또는 다른 일을 하면

서 학비는 극히 적게 들이고도 능히 전문이나 대학 정도의 지식을 엇도록 하랴는 것이

다.7)

자수대학강의 요강에 따른 수업기간, 학과 및 교재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업기간 : 자수대학의 수업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당시 농업 중심의 사

회에서 단기간 내에 대학과정의 교육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정규교육과정

이 아닌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1학기 또는 1년 과정으로는 불가능하였다. 또한 3년의

기간은 창당 10주년을 맞는 청년당의 3개년 계획 기간과도 맞물려 있었다. 즉 3년이란

수업기간은 청년당의 3개년 계획에 준하여 설정한 것이다. 이외에도 청년당은 사범양성

(師範養成)을 위해 역시 3년의 기간을 두고 교육을 시행하였다.8)

(2) 학과 : 자수대학의 학과는 종교과 철학과 정치과 사회과 경제과 체육과 등

6개 학과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6개 학과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

고 있지만 청년당에서 1934년부터 전개한 당학(黨學)에서 교리교사 조선어 조선사

농업 체육 등 5개 학과를 선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유를 밝히고 있다.

첫째로 후천개벽을 직접 목표로 하는 우리 당이니 만큼 혼의 방면이오, 둘째는 조선

사람이 발견한 진리이며 나은 당이니 만큼 조선 사람 자체를 망각할 길이 없고, 셋째

는 산사람으로서는 하로도 생활문제를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오, 넷째로는 생활문

제와 아울너서 산사람의게 지중한 문제로는 건강문제이다.9)

7《黨聲》제23호, 1면.
8《黨聲》제19호, 1933년 2월 1일, 2면.
9「黨學을 세우면서」,《黨聲》제29호, 1934년 2월 1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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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학의 학과 선정 이유로 민족혼, 현실생활, 건강을 들고 있는 것처럼 자수대학 역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즉 민족혼과 관계하여서는 종교과와 철

학과, 현실생활은 경제과와 정치과, 건강에 대해서는 사회과와 체육과 등으로 연관시켜

본다면 자수대학의 학과는 당연히 이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과목당 강사진을 보면 종교과는 이돈화(李敦化), 철학과는 김형준(金亨俊),

정치과는 이정섭(李晶燮), 사회과는 공탁(孔濯, 孔鎭恒), 경제과는 이긍종(李肯鍾), 체육

과는 김보영(金保榮)이 각각 맡았다. 그리고 이들 강사들의 학과별 교육방침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종교과 : 종교과 강의는 물론 일반적 종교문제도 론하려니와 그 보다도 주로 인간의

본질(人間本質)을 구명하야 새로운 종교에 대한 체계를 세우려는 것.10)

철학과 : 哲學을 연구하는데는 몬저 哲學史의 知識이 必要함니다. 그럼으로 第一年度에

는 哲學史를 하겟슴니다. 다음은 哲學을 思索하는 方法과 그 秩序를 알아야 함니다. 그

것은 哲學槪論에서 뵈우는 것임니다. 第二年度는 哲學槪論 이럿케 哲學史와 槪論的 知

識을 갓게되면 그 때는 特殊問題를 論할 수 잇슴니다. 그럼으로 第三年度에는 特殊問

題로서 歷史哲學 社會哲學 그리고 時間이 잇스면 認識論 宗敎哲學에 對한 것을 하겟슴

니다.11)

정치과 : 政治科에 對하야 한말슴 더한다면 人間은 元來 政治的 動物인고로 政治를 떠

나서는 언제든지 살 수 업슬 것임니다. 차라리 政治 以外의 다른 一般 文化는 或 그것

을 一時的으로 떠나서 살 수 잇슬는지 몰우나 政治 그것이야말노 到底히 떠나서는 안

될 것임니다. 그리해서 人間은 반듯이 政治를 알으야 될 것임니다. 더욱이 우리 朝鮮

現實에 잇서는 政治問題를 몰라서는 안될 줄 암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責任맛흔 科目

이라 해서 置重하는 말이 안이나 누구나 다갓치 同感하는 문제인줄 암니다.12)

사회과 : 社會科로 말할지라도 自修大學을 通하야 社會學의 全體를 말할 수 없고 다만

그 輪廓을 말함에 지나지 않을 것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社會學的 觀察의 態度만

얻게 되면 그 뒤에는 스스로 硏究할 수 잇슴니다.13)

10 李敦化, 「自己가 敎師가 되고 弟子가 되라」, 《黨聲》제23호, 1933년 8월 1일, 2면.
11 金亨俊, 「哲學은 더욱히 多讀과 思索이 必要」,《黨聲》제23호, 1933년 8월 1일, 2면.
12 李晶燮,「朝鮮서는 嚆矢 成功은 自學員의 誠意에」,《黨聲》제23호, 1933년 8월 1일, 2면.
13 孔濯, 「잘만 利用하면 大學에 出席한거보다」,《黨聲》제23호, 1933년 8월 1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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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나의 마튼 經濟學은 일기가 더욱 까다롭고 알기가 더욱 힘들 것임니다. 마치

차돌을 씹는 맛이 날 것임니다. 그러나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及其他 經濟學

이라는 것도 우리가 無意識中 벌서 알고 짐작하고 잇는 것을 分類하고 系統을 세워서

한 科學의 體系를 맨든데 不過한 것이라는 것을 깨다를 수 잇슬 것입니다. 갑갑한 것

을 참고 꾸준히 연구하여 보십시오. 社會科學은 自然科學과 달리 自修하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안을 것임니다.14)

체육과 : 體育을 尊重하는 國民은 興하고 運動을 輕視하는 民族은 亡한다. 튼튼한 몸과

健全한 精神은 우리의 큰 武器이다.15)

한편 자수대학의 과목별 교재는 매월 1회씩 발행하여 총 13권을 발간하였는데16) 과

목별 내용과 체제는 다음과 같다.

14 李肯鍾,「知識渴求의 不斷한 誠意가 잇는 然後」,《黨聲》제23호, 1933년 8월 1일, 2면.
15 金保榮, 「우리의 큰 武器는」, 《黨聲》제23호, 1933년 8월 1일, 2면.
16 자수대학강의는 청년당에서 3년 계획으로 준비하였으나 1년 여 만에 부득히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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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과 철학과

제1강:

人乃天의 見地에서 본

宗敎의 新定義

제2강:

原始人의 宗敎意識과

宗敎進化의 槪念

제3강:

中國宗敎의 槪要

甲 中國古代의 宗敎思想

1. 道敎의 要領

2. 儒敎

<西洋哲學史>

緖論: 哲學史란 무엇이냐?

제1편 古代哲學史

제1장 총론

제1절 哲學發生의 歷史的

社會的 背景

제2절 古代哲學의 時代區分

제2장 自然論期

제1절 自然論期 哲學의

總觀

제2절 宇宙의 原質問題

제3절 生成問題의 論難

제4절 生成의 說明

(多元論的 綜合)

제3장 人間論期

제1절 人間論期의 總觀

제2절 소휘-스트

제3절 소크라데-쓰

제4절 프라-톤

제5절 아리스토테레-쓰

제4장 倫理論期

제1절 倫理論期의 總觀

제2절 스토아學派

제3절 예피큐로스學派

제4절 懷疑學派와 新아가

데미아

제5장 宗敎論期

제1절 宗敎論期의 總觀

제2절 新피다고라스學派

제3절 피-론

제4절 신프라-톤學派

제2편 中世哲學史

제1장 中世哲學의 總觀

제1절 中世哲學의 社會的

背景

제2절 中世哲學의 歷史的

狀況

제2장 敎父哲學

제1절 敎父哲學의 成立

過程

제2절 護敎家와 理知派

제3절 아레그산도리아學校

제4절 宗敎會議時代

제5절 아우구스티뉴스

제3장 스코라哲學

제1절 스코라哲學의 成立

過程

제2절 스코라哲學의 成立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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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과 경제과

제1편 政治學槪論

제1장 政治學의 槪念

제1절 政治란 무엇인가

제2절 政治의 目的

제3절 政治의 起源

제2장 國家論

제1절 國家의 特質

제2절 國家의 發生

제3절 國家成立의 過程

제2편 政治組織

제1장 近代的 政治組織의 諸型

제2장 政治組織과 環境

제1절 地理的 環境

제2절 經濟的 環境

제3장 政治組織의 成立過程

제4장 日本의 基本政治組織과

政治慣行

제1절 基本政治組織

제2절 政治慣行

제3편 議會制度論

제1장 議會制度의 起源

제1절 上古 及 中世의 人

民政治

제2절 英國議會制度의

樹立

제3절 米國議會制度의

創始

제4절 佛國議會制度史

제2장 議會制度의 本質

제1절 國民의 代表로의

議會

제2절 國家機構로서의

議會

제3장 議會의 構成

제1절 二院制의 存在理由

제2절 二院制에 있어서

의 第二院의 組織

제3절 二院制에 있어서의

第二院의 權限

제4장 議會의 權限

제1절 立法上의 權限

緖論

1. 經濟 及 經濟學의 意義

제1편 價値及 價格論

제1장 慾望

제2장 財

제3장 效用 及 價値

제1절 效用 及 價値의 意義

제2절 效用에 依한 價値의

測定

제3절 非效用(犧牲)에 依한

價値의 測定

제4장 價格

제1절 價格의 意義

제2절 市場과 市場價格의

決定

제3절 正常價格의 構成

제4절 獨占價格의 決定

제2편 生産論

제1장 生産의 意義

제2장 企業

제1절 企業의 意義

제2절 企業의 種類

제3장 生産資料

제1절 資料의 意義

제2절 土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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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예 술

과

체육과

머리말

제1장 社會原理의 基礎 觀念

제1절 社會學的 생각

제2절 社會學의 位置와

範圍

제3절 社會學과 다른

社會科學의 關係

제4절 社會學硏究法

제5절 社會學的 法則

제6절 社會成立의 原理

제7절 個人과 社會

제2장 社會의 動力

제1절 社會力

제2절 社會心

제3장 社會의 內容과 組織

제1절 社會와 社會 生活

제2절 社會의 構造와 기능

제3절 社會性

제4장 社會槪念

제1절 社會契約說과

社會有機體說

제2절 社會的 文化

제3절 共同社會와 公利社

會

제4절 社會連帶性

제5장 사람性論

제1절 사람性

제2절 사람의 固有性

제3절 習慣

제4절 사람性과 社會 生活

제5절 生物遺傳과 社會遺

傳

제6장 環境論

제1절 自然과 사람

제2절 自然環境과 社會進

化

제3절 自然環境과 社會制度

組織

제4절 自然의 環境의 相對的

價値

제5절 사람主義

제7장 社會進化

제1절 進化의 原則

제2절 生物進化와 社會進化

제3절 사람社會와 즘승社會

제4절 社會進化의 法則

제5절 人類의 起源

제6절 社會進化의 條件

제8장 家族的 生活

제1절 家族生活의 社會的 存

在價値

제2절 結婚과 性質

제3절 結婚의 여러 가지 形式

제4절 大家族制度와 小家族

制度

제9장 政治的 生活

제1절 政治的 組織

제2절 國家의 起源과 進化

제3절 政治力과 및 그 形式

제4절 國家의 性質

제5절 國家形成의 原動力

제6절 主權

제7절 國家의 起源과 作用

제8절 法의 意義

제9절 法律의 社會的 性質

제10절 國家의 社會學的 考察

제11절 民主的 傾向의 發達

제10장 道德的 生活

제1절 道德의 意義

제2절 道德의 要素

1.

藝

術

이

란

무

엇

이

냐?

緖言

제1편 總論

제1장 體育 의 意義

제2장 體育의 敎育的

地位

제3장 體育 의 種類

제4장 體育 의 方法

과 分類

제2편 歐米의 體育狀

況

제1장 獨逸의 體育

제1절 槪況

제2절 社會體育

제2장 瑞典體育

제1절 槪說

제2절 體操

제3절 스포-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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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예술문화대학

부산예술문화대학(이하 예술대학)은 1994년 천도교적 인격도야를 통한 고등보통교육

과 민족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중견 예술전문인의 양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

로 개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예술대학의 경우 비록 천도교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도교의 이념과 사상을 바탕으로 교육하고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이다. 본절

에서는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새로운 변화와 교수기술의 개선을 위하여 일차적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술대학의 종학교육에 배정된 수업시간, 학급당 수강인원, 교

재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수업시간 : 예술대학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과운영상 교양교육은 1학년은 <

인간과 종교>, 2학년은 <동학의 이해>라는 과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간과 종교>는

교양필수로 주당 2시간으로 한 학기 동안 이수토록 하고 있고, <동학의 이해>는 선택

과목으로 역시 주당 2시간을 한 학기 동안 이수토록 되어 있다. 한 학기 전부 통산하여

수업이 가능한 총시간은 15주가 된다. 따라서 매주 한가지씩의 주제로 수업을 할 때 10

개에서 14개의 주제를 소화하고 있다.

(2) 수강인원 : 수업현실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가 단위교실에서의 수강인원의 수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강의법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상정하여 대개 대학에

서는 대단위 강의 즉 100명 이상 200명 선까지 한 교실에서 수강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황이었다. 예술대학의 경우는 80명 단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타 대학에 비해 다소 적은 인원이 수강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 교육이 인성 교육의

성격을 가지면서 인격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다소 많은 숫자라고 생

각된다. 실제로 한사람 한사람과의 접촉 유지가 가능한 밀도 있는 수업 전개가 되기 위

해서는 약 40명 단위의 수강인원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는 지적 수준차가 큰

수강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업방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3) 교과와 교과서 : 교과의 경우 1학년은 인간과 종교 , 2학년의 경우 동학의 이해

로 되어 있다. 이들 교과의 지도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과 종교>

종교 다원주의의 현실에서, 여러 문화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종교를 이해함으로써,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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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이해와 대화의 폭을 넓히고, 종교의 본래의 목적인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긴

다.

세계화의 흐름과 새 천년을 맞아 세상을 보는 안목과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생태계

위기와 인간성 상실, 물질 만능, 빈곤, 핵문제, 인권문제 등의 여러 위기 속에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상과 생명의 참된 가치를 생각해 본다.

<동학의 이해>

19세기말 암울한 시대에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나온 동학은 기존의 유불선을 합일하여

시천주와 인내천의 위대한 가르침을 내놓음으로써 이후의 동학혁명, 갑진개화혁신운동, 3.1

운동 등 한국근현대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수운 선생의 시천주와 개벽사상, 해월 선생의 삼경과 향아설위 등의 사상은 이

위기의 시대에 근본적이고도 새로운 형이상학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경대전, 용담유사,

해월신사 법설을 중심으로 동학의 사상과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이 시대의 문명적 대안을 모

색해본다.

<인간과 종교>에서는 종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특히 종교 다원주의의 현실에서 편

협한 종교관에서 벗어나 종교간의 이해와 대화를 중시하고,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종교적 가르침를 이해함으로써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을 겸하고 있다는 점과, 현실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

관심을 통한 사회적 실천을 중시한 점도 눈에 띈다.

<동학의 이해>에서는 동학의 경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다루

고 있다. 여기서는 천도교의 교리나 의례 등 종교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주로 동학

사상을 중심으로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동학 사상을 통

한 이 시대의 위기와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보조자료적 위치로 만족해야 한다는 이론은 지

극히 타당하지만 학문영역에서 거론되는 복잡하고 새로이 대두되는 개념적 용어와 전

체 구조 개념 등을 정리하는데는 필수적인 내용이나 자료가 담겨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양교육의 필수적인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분량이 적으면서도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강생에게 필요한 세부적이고 풍부한 현상

적 역사적 사실과 이론적인 교육은 교과서 밖의 자료를 수업에 적용시킴으로써 대치될

수 있도록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예술대학의 교재 및 참고서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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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종교>

포스트모던 사회와 열린종교(길희성/민음사/ 1994)

종교 철학의 체계적 이해(J .헤센/서광사/ 1995)

종교의 의미와 목적(일프레드 캔트웰스미스/분도출판사/ 1991)

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동학연구소/예문서원/ 1999)

산에는 꽃이 피네(법정/동쪽나라/ 1999)

<동학의 이해>

천도교 경전(천도교 중앙총부/ 1993)

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동학연구소/예문서원/ 1999)

예감이 가득 찬 숲 그늘(김지하/실천문화사/ 1999)

사람이 하늘이다(오문환/솔출판사/ 1996)

동학의 이해(신일철/사회비평사/ 1995)

그리고, 교과별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과 종교>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 다원주의의 이해

종교의 기원

종교의 본질

현대인과 종교생활

종교체험과 종교현상

한국의 종교 종교와 예술

종교와 문화

새로이 다가오는 영성의 시대

뉴에이지 혁명 생태계 위기와 지구 윤리

21세기의 새로운 윤리

새로운 시대의 여성의 역할

패러다임의 전환

종합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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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의 이해>

동학이란 무엇인가

수운최제우의 생애와 사상

해월 최시형의 생애와 사상

의암 손병희의 생애와 사상

동학 운동사(동학혁명, 3.1운동, 신문화운동)

동경대전 포덕문

동경대전 논학문

동경대전 수덕문

동경대전 불연기연

용담유사

해월신사 법설 - 천지부모, 대인접물

해월신사 법설 - 수심정기, 성경신

해월신사 법설 - 내칙, 내수도문

해월신사 법설 - 향아설위

무체법경의 이해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과 종교>에서는 포스트 모던의 다종교 사회에서의 열

린 자세를 강조하는 책과 종교의 본질을 되새기고, 인생의 의미를 살필 수 있는 교재들

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점은 한 종단의 교리를 배타적으로 교육하는 타 대학의 종교

교육과는 구별되는 점으로 보여진다. 또한 <동학의 이해>에서는 동학의 경전을 중심으

로 주로 동학의 주요 사상을 소개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 교단 내에서나

학계에서도 대학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동학의 소개 책자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교과서

채택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쉬운 교재 개발이 앞으로 교과 운영을

위한 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한편 강의법으로는 대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서 중심의 강의식 수업형

식을 극복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問答法17), 討議法18), 視聽覺法19), 問題解決

17 문답법은 질문과 응답에 의해 학습이 전개되는 방법이다. 소크라테스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反問에 의해 높은 차원의 지식으로 이끄는 방법이다.
18 討議法은 토의를 학습수단으로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법이다. 집단적 사고에 의해

논리적 조직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제기하여 높은 차원에서 결론을 얻으려는 방법이다. 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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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20), 構案法21) 등을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수강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지적 수준에 맞고 적은 수업시간 내에 종교와 동학에 대해 보다 폭 넓은 이해

가 가능한 과제를 취급하면서 관련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해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이상으로 보면 예술대학의 종교 교양 교육의 운영은 인성교육에 주안점을 두면서, 다

양한 종교의 이해와 타종교간의 대화와 화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천도교적

교양인의 양성보다는 동학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위기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학문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III. 대학교육과 교양교육, 그리고 종교교육의 방향

대학의 교육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를 내기는 어렵지만 훔볼트는 무한한 진리 탐구의

장소이고 대학의 본질이 학문 연구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22), 유상진은 대학과 대

학교육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대학이란 본질적으로 총체적인 학문의 전당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한 종

합대학 안에 있는 여러 대학 또는 여러 학부가 사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서로 주

고 받음으로써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정신을 계발하고 시정하고 세련된 지식을 얻게

하고, 그 지식을 음미하며 배우고 지배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다스리는 힘과

적응하는 능력과 방법, 정확한 판단력과 현명한 예지와 숙련된 유창한 표현 따위를 교

육하는 것이다.23)

고를 풍부히 하려는 노력과 태도를 비롯하여 명확한 의사전달능력, 자기고집을 버리고 남을 수

용하려는 태도, 분석, 비판하여 수용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 대학의 경우 매우 중요시된다.
19 視聽覺法은 언어적 경험보다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20 問題解決法은 학습자에게 문제를 제시하여 이것을 해결하는 과장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연구 조사 분석 비판하는 창조적인 활동과

반성적인 사고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된다.
21 構案法은 문제해결방밥이 발전된 것으로 학습자 자신이 어떤 목적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학습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방법이다.
22 반덕진, 『대학과 교양교육』, 1999, 203쪽.
23 유상근,『대학교육과 교양교육』, (서울: 명지대학교출판부, 1986), 157-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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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통적으로 대학의 교육은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대

학에서 교양교육을 중시할 것인가, 전문교육을 중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학의 역사

와 함께 오늘날까지 논의되어 오고 있다. 대학의 출발점이 되는 중세의 교과과정을 보

면 논리학, 문법, 수사학, 산수, 기하학, 천문학, 음악 등 교양과목을 주로 가르쳤다. 그

러나 근대 이후 산업혁명과 과학혁명, 그리고 20세기 실용주의 학문이 전 세계에 보급

되면서 대학은 교양교육보다는 직업교육장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변화는

오늘날 대부분 직업 전문교육의 이념과 인문교양교육의 복합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

다.24)

일반적으로 교양교육은 고대 희랍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내용

으로 변천해 왔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자유인을 위한 교육이라는 요소이다.25) 교양

교육에 대한 어원을 살펴볼 때 Liberal'이란 말은 라틴어 liber=a free man '에서 온

것으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여기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란 마음의 참된

본성에 따라서 마음을 자유케 하고 착오와 환상으로부터 이성을 자유케 하며 거짓으로

부터 인간행동을 자유케 한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다.26) 이는 자유교육이란 말로 표현

되고 있다.27)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오늘날에는 보편교육의 원칙이 추가되고 있다. 보

편교육은 교육내용이 한 특정한 분야에 치우침이 없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28)

이러한 자유교육과 보편교육의 이념을 지니고 있는 교양교육은 인간을 열려있는 가

능성의 존재로 파악하며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인간 존재를 더 훌륭하고 바람직한 방

향으로 고양시킬 수 있다 점과 개인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인

간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지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한다는 점의 전제를 필

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양교육은 문화전반에 관련된 소양과 사람됨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교양교육과 관련하한 교재는 대부분 서양의 교육과정을

전거로 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서양보다는 동양, 더욱이 한국

에서 교양교육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

24 반덕진,『대학과 교양교육』, (서울: 신광출판사, 1999), 369쪽.
25 송석우,『대학 교양교육론』,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7), 18쪽.
26 송석우, 앞의 책, 24쪽.
27 반덕진, 앞의 책, 371쪽.
28 반덕진, 앞의 책, 374쪽.



대학의 교양교육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성주현 151

불기(君子不器)라 한 바 있다. 군자란 특정분야에 능숙한 전문가가 아니라 폭넓은 식견

과 인품까지도 함께 갖춘 사람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적 교양교육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고구려의 태학, 신라의 국학, 고려의 국가감, 조선의

성균관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신라의 화랑오계나 조전 성균

관의 지정의를 겸비한 전인적이고 조화로운 성숙된 인간 즉, 성인 군자를 형성하기 위

한 교육29)은 바로 한국의 심성을 담고 있는 교양교육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

한 과제는 앞으로의 교육학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종교교육은 크게 종단교육과 종교문화교육으로 분류하고 있다. 종단교육은 특정 종교

의 신념체계에 입각한 인간의 완성을 위한 교육이며, 종교문화교육은 종교 일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교육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신앙은 물론 사회 문화 정황에 대한 정

확한 판단과 대응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이다. 종단교육은 종단의 대내교육과 대외교

육으로 구성되며, 대내교육은 교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 평신도를 위한 신앙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학교나 승가대학 등의 특수전문교육기관은 교역자 양성을 위한 것이

며, 평신도 신앙교육은 교회의 주일학교 등을 비롯하여 각종 종교단체에서 신앙활동을

포함한 자체교육을 의미한다. 대외교육은 일차적으로 선교활동의 일환으로서의 교육을

의미한다. 이에는 각 종단의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30) 그리고 종교문

화교육은 종교학 또는 종교개념을 중심으로 종교의 이해를 그 바탕에 두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교육과 교양교육, 그리고 종교교육은 서로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다. 대학교육에서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양교육과 종교교육은 시대에 따라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서로 추구하는 것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학의 교양교육은 위기를 맡고 있으며, 각 교단 또는 종교이념에 의해 설립

한 대학의 종교교육은 대부분 선교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양교육의 경우 현재 교양

과정 학점비율을 30%로 한정, 전공을 위한 도구과목으로의 전락, 시간강의 의존, 과밀

학급 및 시설의 미비 등으로 대학의 정체성 위기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양

교육의 위기는 결국 인간성의 위기로 직결된다.

한편 종교교육의 경우를 살펴보면 각 종단마다 다양한 과목을 개발하여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선교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각 종단에서 운영하

29 장재천, 『조선조 성균관 교육과 유생문화』,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0), 139쪽.
30 윤이흠, 「다종교문화 속에서의 종교교육」,《종교연구》2, 한국종교학회, 1986,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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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종교이념을 표방하는 대학의 종교와 관련된 교양과목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표> 1 교단별 종교교양과목의 현황

위의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종교교육은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종교문

화의 이해보다는 종교의 선교과정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선

교목적의 종교교육은 각 종교가 추구하는 인간형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

교적 이상 인간 모델들이 얼마나 상호배타적인 개념인가 하는 점을 인정한다면 지금까

지의 선교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교육은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과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은 어떠한 모습이어

야 할까. 윤이흠은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종교교육은 사회를 안내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지금까지의 팽

창주의적 선교 교육을 넘어서 이웃종교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다종교 상황의 현대사회

규범을 수용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이것은 바로 종교문화교육의 교육내용을

종 단 교 양 과 목

기독교

채플 , 기독교와 현대사회 , 기독교와 사회복지 , 구약성서와 역사 ,

인간과 기독교 , 기독교 교리와 윤리 , 성경개론 , 기독교 대학과 학문 ,

기독교와 현대윤리 , 기독교와 창조과학 , 기독교와 경제생활 ,

기독교와 현대문명 , 기독교와 정신건강 , 기독교와 문화 , 성서의 이해 ,

기독교와 인간교육 , 기독교의 본질 , 창조론과 진화론 , 기독교의 이해 ,

기독교와 타종교 , 신앙과 실천 , 기도교윤리 , 현대인과 기독교 ,

성서와 기독교 , 성서와 현대사회 , 기독교와 역사 , 현대기독교사상 ,

현대인과 성경 , 기독교와 문학 , 기독교와 교육의 이해 , 성경과 과학 ,

기독교음악의 이해 , 기독교사상의 이해 , 기독교와 세계 , 기독교와 현

대문학 , 성서의 세계 , 성서와 문학 , 기독교와 인간

불교 불교와 인간 , 불교와 사회 , 자아와 명상 , 심학과 실수

유교 유학사상

원불교 종교와 원불교 , 현대사회와 종교 , 선과 인격수련 , 현대사회와 선
대순진리

회

대순철학

천주교 그리스도교개론

천도교 동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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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교육, 즉

종교학의 보급이 이 시점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종교의 객관적인 이해, 곧 종교

학의 보급은 종단교육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한 문화정황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보다

성숙된 선교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정비하는데 크게 공헌할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반지

성적 독단론과 폐쇄성을 넘어서 다원가치 사회에서의 균형있는 개방 사회를 창조하는

데 공헌하게 될 것이다.31)

따라서 앞으로의 종교 교육은 팽창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선교 교육을 넘어서 타 종교

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나아가 연대적 활동을

통한 전지구적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교양인 양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다.

IV. 천도교 종교 교육의 방향

천도교의 경우 교육이라는 용어는 직접적으로 찾을 수는 없지만 가르친다라는 용어

는 자주 사용하고 있다.32) 여기서 가르친다는 의미는 천도가 지니고 있는 종교성의 교

육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백세명은 인간의 개량(교육:필자)은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문제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인간을 개량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개량할 수 없는 것

이며, 또한 인간만 개량된다면 모든 것을 다 개량될 것으로 보아도 망발은 아닐 것이

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종교에 있어서 참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르침, 즉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그는 또한 天道의 가르침에 의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한울님을 모시게 되면 자연히 게으름뱅이가 부지런해 질 것이며, 거짓말쟁이가 진실해

질 것이며, 더럽던 사람이 깨끗해 질 것이며, 유약하던 사람이 용감해 질 것이며, 욕심

쟁이가 욕심이 없어질 것이며, 무식한 사람이 유식해 질 것이며, 허약한 사람이 건강해

질 것이다. 그리하여 아주 수준이 낮던 사람이 수준높은 인격인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

31 윤이흠, 앞의 책, 10쪽.
32 수운 최제우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통해 가르친다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너를 세상에 내어 이 법을 가르치게 하노니 , 묻기를 그러면 서도로써 사람을 가르치리이까 , 나의 주문

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 그럭저럭 지내다가 洞開重門하여 두고 오는 사람 가르치니 不勝勘當되었더라 ,

무극한 이내 도는 내 아니 가르쳐도 운수있는 그 사람은 차차차차 받아다가 차차차차 가르치니 , 남의 師

長되는 법으 來者不拒아닐런가. 가르치기 위주하니 그밖에 무엇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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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천도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의 이념은 시천주의 사상에 입각하고 있다. 즉

사람의 교육이 아무리 다르다고 하여도 그 속에는 인간이라는 요소와 교육의 기준이라

고 하는 요소가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33)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은 대부분

선교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종교교육의 극복을 위해서 종

교적 이해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해 본 교양과정의 종교교육의 내용

은 인간과 종교를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종교인으로서 참된 삶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

을 두고 있다. 그리고 종교교육은 대학생들이 지식과 경쟁위주의 편중되고 협소한 사고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사회 속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지식과 종교적 심성을 고양

시킴과 아울러 종교적 인간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새로운 측면에서 종교교육, 인간교육이 종합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술대학의 종교교육은 이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

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예술대학의 경우 천도교적 교양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

다. 1학년 과목에서는 주로 종교간의 이해와 인성교육에 주안점이 있고, 2학년 교육에

서는 천도교라는 종교의 이해보다는 동학 사상에 그 초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

문이다. 물론 이는 예술대학이 천도교의 종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아니라는 점에서 천

도교의 종교 교양을 강의하는 데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앞으

로 천도교의 과제이다. 따라서 논자는 천도교에서 대학을 운영해서 교양 교육을 실시하

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한된 시간 내에 인간과 종교의 이해, 그리고 천도교의 전반적인 흐름과 한편으로

다양한 종교의 사상적 본질의 분석이 필요한 교양교육의 교과내용에 부합하기 위해서

는 일정한 개념정리와 문제중심의 수업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선 교양교육으로서

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는 한계, 그리고 교양교육의 원리면에서 제시되는 인간과 종

교, 종교교육의 문제 선정기준의 원칙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를 위해 첫째,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문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학습능력, 종교에 대한 이

해의 정도가 감안되어 내용이 설정되었을 때, 대학의 경우는 미래를 전망할 문제에 대

한 해석과 탐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셋째, 학생들로 하여금 참고할 수 있는 개설서와

이에 관한 보충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거 사실이라도 새롭게 지각될 수 있는 내

용의 문제이어야 한다. 넷째, 인간적인 접근이 가능한 교양교육 문제이어야 한다. 특히

33 노태구,「다종교사회와 천도교 교역자 영성」,《종교교육학회연구》8, 1999, 149-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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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신앙적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어야 한다. 다섯째, 역사적 실체적 주체로서

민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기본적이고 제한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천도교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14개의 과제를 설정하여 보았다.

(1) 창도배경

동학의 창도 배경은 17.8세기 이후 조선의 정치 사상적 동향과 경제제도의 문란을 중

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동학의 창도와 어떠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동학 창도의 전반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이돈화의 『천도교창건사』 『천

도교사전』과 오지영의 『동학사』를 비롯하여 천도교중앙총부의 『천도교백년약사(

상)』, 조동일의 『동학성립이야기』외에 연구논문으로는 이현희의 「수운의 개벽사상

연구-동학사상의 배경과 인류구원사의 의미」(『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신국주의

「동학에 관한 연구」(『조용각화갑송수기념논총』), 신북룡의 「동학사상의 시대적 배

경에 관한 연구」(『학술지 28』, 건국대) 등이 있다.

(2) 창도과정

창도과정은 천도교의 교조인 수운 최제우의 생애와 활동, 그리고 사상의 형성 등을

역사적 사료를 통하여 고찰하는 과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창도 배경의 자료들이 대부분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그

외 표영삼의 『동학의 창도과정』,과 「동학교문의 성립과정」(『한국사상』23), 「수운

대신사의 생애」(『한국사상』20), 최동희의 「수운의 생애」(『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

총』) 「동학의 문화적 배경과 신앙내용」(『한국사상』23) 「수운의 기본사상과 그

상황-사상형성의 과정을 중심으로」(『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신일철의 「최수운의

역사의식」(『동학사상과 동학혁명』), 김광일의 「최수운의 종교체험」(『한국사상』

12), 조용일의 「근암에서 찾아본 수운의 사상적 계보」(『한국사상』12) 등이 있다.

(3) 전통신앙과 동학(천도교)

전통신앙과 동학은 19세기 말 창도된 동학이 한국의 전통사상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

고 있으며 사상적 연원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참고할 자료가 그리 많지 않으나 최동희의 「한국전통신앙과 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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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과 송호수의 「한국전통사상과 동학」(『증산사상연구』

6) 등이 볼만하다.

(4) 동학(천도교)사상

동학사상은 동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신관, 역사관, 인간관, 윤리관, 경제관, 교육

관 등 사상적 이해와 동학혁명, 3.1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개벽운동

을 전개한 사상적 기저의 바탕을 찾아보기 위해 설정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천도교의 기본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기저로 하여 개

설서인 『천도교의 교리와 사상』, 신일철의 『동학사상의 이해』(사회비평사), 표영삼

의 「대신사와 동학사상」(『교사교리연구』4), 백세명의 『동학사상과 천도교』, 신복

룡의 『동학사상과 한국민족주의』, 김경재의 「최수운의 신관념」(『동학사상과 동학

혁명』), 윤경로의 「동학의 세계사상적 의미」(『동학사상과 동학혁명』), 김용준의

「동학의 인간관」(『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 노태구의 「동학의 정치사상」(『동

학사상과 동학혁명』), 이항녕의 「동학의 우주관」(『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 임운

길의 「동학의 내세관」(『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 손인수의 「동학의 교육관」

(『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 등이 있다.

(5)경전의 편제와 내용

경전의 편제와 내용은 동학의 창도 후 수운 최제우에 의해 집필된 동경대전과 용담

유사의 체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담겨져 있는 동학의 본질을 추출하는데 과제

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역시 『천도교경전』이 가장 기본이 되며 백세명의 『천도교경전해

의』, 김인환의 『동학의 이해』(고려대출판부) 『최제우작품집』(형설출판사), 남만성

의 『동경대전』(을유문고), 『수운 최제우와 동학사상』(지하철문고), 김월해의 『천도

교경전해의』, 윤석산의 『동경대전연구』 『용담유사연구』, 김철의 『동학정의』, 유

경환의 「동학가사의 심층분석」(대한출판공사) 등 단행본과 김경탁의 「동학의 동경대

전연구」(『아세아연구』14- 1), 박맹수의 「동경대전에 대한 기초적 연구」(『정신문화

연구』34) 등이 있다.

(6) 스승님의 행적과 사상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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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의 행적과 사상적 추이는 교조 수운 최제우에 이어 동학교단을 이끌어 온 해

월 최시형과 의암 손병희의 행적과 사상적 발전이 어떠한 측면에서 전개되었는가를 설

정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윤석산의 『도원기서(번역본)』(문덕사), 최동희의 『위대한 한국인 해

월 최시형』(중앙서관), 『의암손병희선생전기』(의암손병희기념사업회), 이현희의 『손

병희-민족없이는 구도도 없다』(동아일보사), 박맹수의 「해월 최시형의 초기 행적과

사상」(『청계사학』3), 이광순의 「최시형-근대화의 형안」(『한국인물사』5), 이이화

의 「인과 신의 차이-최시형의 역사적 재평가」(『역사비평』2), 정진오의 「손병희의

정치사상연구」(『논문집』22), 최동희의 「해월선생의 생애와 사상」(『신인간』370)

등이 있다.

(7) 동학혁명

동학혁명은 한국근대사에서 민중으로부터 반봉건 반제국주의적인 의식과 행동을 보

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동학혁명이 발생한 19세기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전개과정,

역사적 의의 등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동학과 동학혁명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

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연구동향에 대한 것으로서 김상기의 『동학과 동학란』, 한후근

의 『동학과 농민봉기』, 박맹수의 「동학과 동학농민전쟁연구 동향과 과제」(『박성수

화갑논총』), 안병욱의 「갑오농민전쟁의 성격과 연구현황」(『한국근현대사입문』), 우

윤의 「고종조 농민항쟁,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연구성과와 과제」(『한국사론』25)가

있으며, 동학혁명의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신용하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우윤

의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최현식의 『갑오동학혁명사』, 한국역사연구회의

『1894년 농민전쟁연구』1- 5가 있다. 그리고 지역적 연구성과로는 『동학농민혁명의 지

역적 전개와 사회변동』(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동학혁명의 배경으로는 한후근의 『동학

란 기인에 관한 연구』, 동학혁명의 역사적 의미로서는 김용덕의 「동학혁명운동의 성

격」(『한국사의 재조명』), 이광순의 「갑오동학혁명의 정신사적 의미」(『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임종철의 「동학혁명에 대한 경제사적 평가」(『동학사상과 동학혁명』),

동학과 동학혁명과의 관계로는 김창수의 「동학혁명운동과 동학교문」(『동학사상과

동학혁명』), 박맹수의 「동학혁명에서의 동학의 역할」(『동학농민혁명과 사회변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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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갑진개혁운동

갑진개혁운동은 동학혁명 이후 동학교단이 전개한 민회운동으로 흑의단발,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한 민족운동이다. 그러나 이용구의 일진회 등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

어 한일합방 전까지 동학교단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과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현종의 「갑진개화혁신운동의 진말」(『한국사상』12), 백세명의

「갑진혁신운동과 동학」(『한국사상』6), 형문태의 「1904, 05년의 동학운동에 대한

일고찰」(『사학론지』4,5) 등이 있다.

(9) 조직의 변천

천도교의 조직은 초기 접주제를 비롯하여 육임제, 포 접제, 중앙총부의 설립 등으로

초기에는 동학의 포교와 동학혁명 기포의 기본조직으로 성장하였으며, 중앙총부 설립

이후에는 근대식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3.1운동이나 신간회운동 등 항일민족운동

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조직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동학 조직의 변천을 살펴보고자하는데 과제를 두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기주의 『천도교종령집』, 최기영의 「한말 동학의 천도교로의 개편

에 대한 검토」(『한국학보』76), 성주현의 「중앙총부의 조직변천에 관한 고찰」(『신

인간』567, 568), 장기운의 「천도교의 직제변천」(『신인간』 391) 등이 있다.

(10) 애국계몽운동

개항 이후 천도교의 입장에서 사회개혁을 주장한 개혁운동의 하나로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여 실력양성론을 주창하였다. 이 시기 천도교가 참여한 애국계몽운동 단체인 대

한협회와 만세보 발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한 과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기영의 「한말 애국계몽운동의 연구현황과 전망」(『한국사론』25),

유영렬의 『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등이 있다.

(11) 3.1운동

1910년 일제의 병탄으로 식민지가 된 후 민족의 주권회복을 위해 투쟁한 핵으로 3.1

운동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3.1운동의 계획과 전개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

당하였던 천도교를 중심으로 중앙을 비롯하여 지방에서 전개한 만세운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설정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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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천도교와 관련하여서는 3.1운동 80주년을 맞아 신인간사에서 특집으로

다룬 「천도교의 지역별 3.1운동사」(『신인간』584- 592)를 비롯하여 이현희의 『3.1혁

명, 그 진실을 밝힌다』, 박현서의 「3.1운동과 천도교계」(『3.1운동50주년기념논집』)

가 있으며, 3.1운동의 전반을 다루고 있는 것은 김진봉의 『3.1운동』, 신용하의 『3.1독

립운동』, 윤병석의 『3.1운동사』, 연구사에 대해서는 김창수의 「3.1운동연구사론」등

이 있다.

(12) 신문화운동

신문화운동은 한말 애국계몽운동의 연장으로 3.1운동 이후 천도교청년당에서 전개한

문화운동으로 찬도교 이념의 사회화를 위한 실천운동이었다. 신문화운동으로 월간 『개

벽』을 비롯하여 『조선농민』 『농민』 『어린이』 『학생』 『부인』 『신여

성』등 출판문화운동을 비롯하여 농민운동, 어린이운동, 여성운동, 문맹퇴치운동 등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신문화운동의 이념적 기반인 천도교 사상과 이를 사회

화한 원동력을 밝히는 것이 과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문화운동의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기간의 『천도교청년

당소사』를 비롯하여 조규태의 『1920년대 천도교의 문화운동연구』(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임형진의 『동학과 천도교청우당의 민족주의연구』(경희대 박사학위논문), 정용

서의 『일제하 천도교청년당의 정치경제사상연구』(연세대 석사학위논문) 「일제하 천

도교청년당의 운동노선과 정치사상」(『한국사연구』105)조규태의 「천도교청년동맹의

조직과 활동」(『충북사학』9), 이연복의 「천도교청년당의 신문화운동」(『한국사상』

12), 윤석중의 「천도교소년운동과 그 영향」(『한국사상』12), 인권한의 「개벽지의 문

학사적 고찰」(『한국사상』12), 조동걸의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일제하한국농

민운동사』) 등이 있다.

(13) 일제하의 민족운동

일제하 천도교는 동학혁명과 3.1운동에 이어 줄기차게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고려

혁명당을 비롯하여 임시정부, 신간회, 조국광복회, 오심당, 멸왜기도운동 등 일제의 항

거한 천도교의 민족운동은 보국안민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사상을 그 기저에 두고 있

다. 동학의 민족관이 일제 식민지 하에서 시대별로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는가를 살

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60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

이에 대해서는 김창수의 「고려혁명당의 조직과 활동」(『산운사학』4), 조규태의

「신간회 경성지회의 조직과 활동」(『국사관논총』89), 성주현의 「1930년대 천도교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 관한 연구」(『한국민족운동사연구』25), 조규태의 「천도교단

과 대한민국임시정부」(『한국민족운동사연구』23), 유준기의 「6.10만세와 천도교」

(『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 「신간회와 천도교」(『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 이

현희의 「멸왜기도운동」(『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 등이 있다.

(14) 분단과 통일운동

분단과 통일운동은 해방 후 남북분열저지운동인 3.1재현운동, 영우회운동 등 천도교

의 통일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를 맞아 천도교의 통일이

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3.1재현운동지』(신인간사), 『영우회비사』, 오익제의 「통일운동과

천도교」(『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 「천도교 통일운동전개과정」(『신인간』

592- 599) 등이 있다.

이외에 <인간과 종교>라는 과목으로 다음과 같이 14강을 설정하여 보았다.(강의 목

적은 생략)

제1강 한국사회와 종교교육의 필요성

제2강 다종교 사회와 인간

제3강 종교인의 삶과 과제

제4장 종교와 사회규범

제5강 동양의 종교사상의 원형과 발전

제6강 서양의 종교사상의 원형과 발전

제7강 한국의 종교사상의 원형과 발전

제8강 경제윤리와 종교

제9강 민족과 종교

제10강 동학 천도교의 사상적 이해

제11강 동학 천도교의 개벽운동의 이해

제12강 21세기와 종교문화(특강)

제13강 종교현상과 체험(현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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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강 참된 종교인과 창조적 삶의 추구(주제발표)

V. 결론

이상으로 천도교의 교양교육의 역사적 사실과 부산예술문화대학의 교양교육 과정, 그

리고 천도교의 입장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시론적 과제를 살펴보았다. 천도

교의 경우 아직 종단내의 대학이 없기 때문에 연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

나 1930년대의 자수대학강의는 천도교의 인내천주의와 사상을 사회화 민중화하여 빈궁

과 무지를 해결하려는 최초의 통신 대학의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부산

예술문화대학은 천도교 재단은 아니지만, 인내천 정신을 바탕으로 한, 천도교적 이념으

로 설립된 대학으로서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과 동학사상을 통한 천도교의 이해와

민족문화의 이해, 나아가 현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예술대학은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아니므로 다른 대학에서처럼 교역자 양성

을 위한 전문 교육도 불가능하며, 교양 교육에서도 천도교를 직접적으로 강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이것은 타 종단이 지나치게 선교적 차원에서 교양 교과를 운영하

는 데 비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팽창주의적인 선교의 목적은 아

니라 하더라도, 천도교는 민족종교의 맏형으로서, 오늘날 외래 사상에만 전도되어 있는

젊은이들에게 민족 정신과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우리에게도 한국적 정신과

사상이 있으며, 스승이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 따

라서 천도교에서 대학을 운영하게 된다면 위의 교과내용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물론 이것은 시론적 차원의 제시일 뿐이고, 앞으로 천도교 종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천도교의 종교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

지고, 쉬운 교재 개발과 교육 방법, 그리고 교육 내용, 그리고 적극적 홍보 전략을 시급

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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